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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전통은 기원무나 의식무처럼 위를 향한 인간의 기원을 담거나 사람과 
사람을 어루 만지고 따뜻하게 위안이 되어주는 민속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풍요의 마음을 담았다. 작품 <상上·상相 그리고,>는 전통을 토대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여 기원과 풍요의 마음을 담았다. 

앵무새의 움직임을 춤으로 이미지화 한 작품으로 손목과 목의 
독특한 사용을 통하여 새의 부리가 움직이듯 춤을 형태화하였다. 
가야금의 빠른 음악에 맞추어 앵무새가 지저귀는 듯한 분위기를 
살린 이 춤은 빠르고 역동적인 춤으로 창작되었으며,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마치 새들이 교차하면서 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역사적으로 일과 놀이는 분리되지 않았다. 일이 놀이로 승화되어 
삶의 애환을 극복해가는 선인들의 지혜는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말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채찍을 활용한 춤과 채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갑순이 갑돌이’는 대중적인 음악에 
닥종이 인형의 귀엽고 예쁜 모습을 오버랩 
시켜 삶의 한 일면을 희극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한 마을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말을 못하는 옛 사람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희로애락을 표현하여 웃음과 재미를 더해 
유쾌하게 풀었다. 

해녀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으로 제주도에서 유독 돋보이는 '해녀'의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춤은 '오돌또기'라는 제주민요에 맞춰 
추는데, 거센 파도와 싸우고 숨비소리를 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어가는 강한 해녀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궁중무의 일종이다. 왕과 왕비의 위엄을 
드러내며 꽃과 한삼으로 나라의 안녕과 
화평을 도모한다. 

궁중정재음악의 시작과 끝을 마름질하는 악기인 '아박'을 
사용하여 만든 아박무는 고려시대 이후 여기들이 추던 '동동'이란 
춤이 조선시대에 명칭이 바뀌었다. 궁중정재의 웅장함과 남성의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빠르고 활기차게 창작된 이 작품은 
남성들의 열정적인 몸짓과 아박을 칠 때 들리는 강한 소리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향발무는 역사적으로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정재(鄕樂
呈才)의 하나이다. 향발(響鈸)이라는 작은 제금을 매듭 
끈으로 묶어 술을 아래로 늘어뜨려 엄지와 검지에 끼고 
마주 쳐서 소리를 내며 추는 춤이다. 궁중무의 일종인 
향발무를 새롭게 창작하여 소리와 춤의 어우러짐을 
모색했다. 

훈령무는 조선시대 제주관가인 목관아에서 훈련하는 
훈령대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춤이다. 절도 있는 동작을 통해 
정연된 형식미를 강조하면서도, 당당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덧입혀 남성다운 힘과 기상을 표현한 목관 
훈령무는 대장부의 용맹한 정신세계를 담고 있다.

북춤과 소고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북춤은 주로 농악의 북잽이가 추는 춤으로, 북채 2개를 
양손에 들고 북을 치면서 추는 쌍북채춤으로 변화무쌍한 리듬 뿐 아니라 춤사위가 화려하고 흥이 있다. 
소고는 작고 움직이기 편하기에 악기와 몸짓의 다양한 변화를 춤화 시키기에 적합하다. 북춤과 소고놀이는 
남성적인 북과 여성적 소고를 바탕으로 멋과 흥을 덧입혀 창작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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